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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의 모양이 원형이고 크기가 균일한 양파
‘싱싱볼플러스’

 ‘싱싱볼플러스’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.

조생 양파 ‘싱싱볼플러스’는 2006년 수집된 유전자원에서 교배하여 계통선발 및 분리

(’07∼’10년)하였고, 생산력 검정시험(’11∼’13년)을 거쳐 2016년 국립종자원에 품종보

호출원하여 3개년간 재배심사를 거친 후 2019년 12월에 품종보호등록을 완료하였다. 

제주는 겨울철 온도가 비교적 따뜻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
비하여 조생종 양파 생산에 유리하다. 그러나 제주지역 조생양파의 
85%가 값비싼 수입산 종자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, 국산 품종의 
종자 자급률을 높이고, 숙기 빠른 조생계통 품종 개발하여 보급
하고자 구 모양이 원형으로 균일하고, 추대와 분구에 안정적인  
‘싱싱볼플러스’를 육성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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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모양이 원형으로 균일하고, 추대와 분구에 안정적인 품종 

 ‘싱싱볼플러스’는 10월 중순까지 포장에 정식해서 이듬해 4월 수확하는 조생종이다. 

초세가 직립개장형이며, 엽색은 진녹색을 띠고, 외피가 짙은 황색이다. 주요 특성은 구 모

양이 원형으로 균일하며, 추대율 0%, 분구율 0.7%으로 추대와 분구에 극히 안정적이다. 

또한 내한성이 강하고, 양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노균병 및 흑색썩음균핵병에 강한 특

성이 있다. 구의 크기가 중~상품(6cm 이상~10cm 미만)으로 균일하여 상품수량이 많은 

편이나, 대(10cm 이상)는 적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경종기술 적용이 필요하다.

 ‘싱싱볼플러스’ 품종의 재배 시 유의사항 

양파는 파종 시기가 너무 빠르면 생육이 지나치게 좋아 추대 및 분구가 많아지고, 파종 

시기가 늦으면 생육이 저조하여 구의 성숙이 좋지 않으므로, 재배적기를 맞춰야 한다. ‘싱

싱볼플러스’ 품종의 경우, 숙기가 빠르기 때문에 수확시기가 늦어지면, 껍질 색이 짙은 황

색으로 변하므로 도복시기를 고려하여 수확하는 것이 좋다. 

‘싱싱볼플러스’ 모습


